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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화학기업 M&A 불가피하다"
영국의 다국적 제약기업 Glaxo Wellcome과 SmithKline Beecham이 M&A 사상 최대규모인 1 6 0 0억달

러 상당의 인수·합병을 단행키로 결정, 관심을 끌고 한다. 합병비율은 Glaxo 59.5%, Beecham 40.5%

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주식시장 싯가총액을 기준으로 G l a x o는 9 7 0억달러, Beecham은 6 6 0억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돼

미국의 General Electric 2227억달러, 영국·네덜란드 합작 Royal Deuch Shell 1910억달러에 이어 3위

를 기록할 전망이다. Microsoft가 1 5 9 7억달러, 정유기업 E x x o n이 1 5 8 0억달러로 뒤를 잇고 있다.

G l a x o는 위장약「잔탁」을 비롯 에이즈치료제「A Z T」, Beecham은 감기약「콘택」과 우울증치료제「팍

실」그리고「아쿠아후레시」치약이 대표적 생산품목이다. 합병후 매출액은 2 8 0억달러로 세계 제약시

장의 10% 안팎을 점유할 전망이다.

양사는 경영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,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상 초유의 M & A를 추

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합병 후 종업원 1 1만명 중 상당수를 감원하고 유사부문의 통폐합 및 경

쟁력 취약부문 폐쇄 등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.

미국·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대규모 M & A가

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, Glaxo-Beecham과 같은

우호적인 M&A 뿐만 아니라 적대적 M & A도 다반사

로 일어나고 있다. 선진국에서는 경쟁력 여하에 따라

회사나 사업부문을 사고 팔거나 S w a p하는 행위가 경영

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.

미국은 9 7년 M&A 거래규모가 6 5 3 5억달러로 9 6년의

4 6 6 0억달러 대비 40%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,

M&A 건수도 7 7 7 2건으로 약 30% 증가했다. 금액신장

률이 건수신장률을 상회, M&A의 대형화가 두드러졌

음을 보여주고 있다.

9 7년에는 W o r l d C o m이 British Telecom과의 치열한 경쟁끝에 M C I를 3 5 3억달러에 매수한 것을 시발

로 1 0억달러 이상의 대형 M & A가 연간 1 2 0건에 달했고, 평균 거래액도 2억8 4 5 0만달러에 달해 9 6년

보다 65% 확대됐다. 분야별로는 금융서비스의 M & A가 2 0 5 7억달러로 전체의 약 1 / 3분을 차지, 가장

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.

같은 동양권인 일본에서도 9 0년대들어 M & A가 활성화되고 있는데, Mitsubishi를 비롯 M i t s u i ,

Sumitomo 등 석유화학기업들이 계열화 및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 PE·

P P·P V C와 같은 합성수지 부문에서 통폐합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.

다만, 한국 경제계에서는 유독 M & A를 죄악시, 합리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. 

물론 지금까지는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주력, 수익성보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을 닫지 않겠다는 강

한 소유욕이 경영의 주류를 이루어왔으니 그러할만도 하다.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W T O체제에서는

경쟁력 없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고, 어떠한 경우에도 망하지 않겠다는 아집은 더 이상 먹혀들기

어렵게 됐다. 부채경영의 결과가「IMF 신탁통치」가 아니던가.

화학산업도 마찬가지이다. 삼성·현대그룹이 석유화학산업에 진출한 이후 에틸렌 생산능력이 5 0 0만

톤에 가까워졌으나, 화학경영은 8 0년대말의 5 5만톤 시대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.  

오히려 후진적인 카르텔 경영이 자리를 잡아 산업발전을 좀먹고 있을 뿐이다. NCC를 중심으로 3 ~ 4

개로 통폐합해 합리화를 도모하든지, 아니면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해 선진적 경영기법을 학습시키

든지 양단간 결정이 시급한 상태이다.

후진적 부채경영과 카르텔 영업은 화학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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